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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왕시, 노동안전의 날 맞아 건설현장

합동 안전 점검
 김희열 기자  승인 2026.05.15 10:51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노유자 의료시설 신축공사 현장

수원특례시와 의왕시가 노동안전의 날을 맞아  5월14일 영통구 이의동 노유자 의료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수원시)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특례시와 의왕시가 노동안전의 날을 맞아 건설현장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

했다. 5월14일 영통구 이의동 노유자 의료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진행된 이번 점검에는 수원시 노동안

전지킴이 6명과 의왕시 노동안전지킴이 2명을 비롯해 양 시 관계자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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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노유자 의료시설 신축공사 현장이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마감 공정 단계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참여자들은 현장소장 브리핑을

통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한 뒤 △노동자들의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여

부 △ 추락 위험 장소 방호조치 △ 전기·화재 예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후에는 현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안전관리 우수 사례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원시와 의왕

시는 노동안전의 날을 계기로 정기적인 합동점검과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양 시는

교차 점검 방식을 도입해 현장 점검의 객관성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와 의왕시가 함께 진행한 이번 합동점검은 현장의 위험 요소를 더 세밀하게 확

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건설·제조업 현장을 찾아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

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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